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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리드믹 중심 예술융합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심리적 회복 및 문화예술역량 증

진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능력 향상, 창의성 증진 

및 심리적 회복 및 치유 능력 향상을 위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운영된 예술융합 인재 

교육과정으로써, 프로그램에 참여한 43명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 지각된 스트레스, 문화예

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사전 및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참여 후 참가자들은 회복탄력성이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의 5개 요인(개인적 역량, 소통, 사회적 상호작용, 문화예술일상화, 

여가문화향유)에서 모두 프로그램 참여 후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스트레스의 경우 각각 프로그램 참여 전후 자아존중감은 상승하였고, 지각된 스트레스도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 프로

그램은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심리적 회복탄력성 및 문화예술역량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문화적인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술융합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하였고 이는 향후 지자체 주도의 예술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정책 개발 필요성을 나타낸다.

핵심어 : 예술융합, 리드믹휴먼케어, 회복탄력성, 문화예술역량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Rhythmik Human Care Academy program 

in enhancing the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cultural arts competence of adolesc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K-12 students residing in Jeollabuk-do. The arts-integrated talent education program aimed at 

improving physical abilities, fostering creativity, and enhancing psychological recovery and healing 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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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as implemented from July 1 to December 9, 2023. A total of 43 participants participated pre- and 

post-tests assessing psychological resilience, self-esteem, perceived stress, and the social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Paired sample t-test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data.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fter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participants showed an average increase in 

psychological resilience. Additionally, all five factors of the social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personal competence, communication, social interaction, cultural arts habituation, and enjoyment of leisure 

culture) showed average increases post-program participation. Second, self-esteem increased and perceived 

stress decreased after program participation; however, these chang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hythmik Human Care Academy program was found to be generally effective in enhancing the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cultural arts competence of adolescents. The study demonstr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arts-integrated program for adolescents in regions with relatively limited cultural access, 

highlighting the need for the implementation and development of arts-integrated education programs and 

policies by local governments.

Keyword : Arts Integration, Rhythmik Human Care, Psychological Resilience, Cultural Arts Competence

1. 서론

예술교육은 시대를 반영하며 변화하고 있다. 전문가 양성에 주력하던 예술교육이 2005년 ‘문화

예술교육 지원법’ 제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으로, 코로나19 팬데믹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문화예

술치유로 확산되었다.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인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

리는 K-문화예술교육’은 국민 체감형 교육을 지원하며, 예술이 곧 삶이 되는 시대를 열어가고 있

다 [1]. 융합교육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등 교육 분야의 중점 과제로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STEAM)를 선정하면서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서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2].

예술융합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문화예술기관의 예술융합 교육 프로그램은 대규모 기관

이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예술전문인 양성보다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많

다. 대부분 단기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계적인 강사진과 커리큘럼을 갖춘 교육 

프로그램은 드물다 [3]. 이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의 지원을 통해 리드믹(Rhythmik)을 중심으로 한 

예술융합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두었다.

- 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의 조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

-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를 수용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 수도권 편중 현상의 완화

리드믹은 음악과 움직임 사이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학으로, 1925년 독일 하노버 음악과 

공연 미디어 대학에서 첫 학위가 개설된 이래 예술, 교육, 치유 분야의 융복합 교육으로 발전해왔다 

[4]. 리드믹은 생리학, 의학, 공학, 심리학 등의 학문이 결합되어 감각 기반의 자발적 움직임을 유도하

는 통합 학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5]. 본 연구의 예술융합 교육은 독일 대학의 리드믹 교육과정을 축

소하여 20주간 총 100시간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으로, ‘리드믹 휴먼케어’라 명명하였고, 심리적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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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 및 사후에 심리검사를 실시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정신 건강과 웰빙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

한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로 나타났으

며, 정신장애 증상을 가진 소아·청소년의 7%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예술

융합교육은 다양한 예술 분야를 통합하여 학습자의 창의성과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방

식으로,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 따라서 예술융합교육은 

학습자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회복탄력성은 개인이 역경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8].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인 평가와 가치감을 나타낸다 [9]. 

이 두 요소는 개인의 심리적 웰빙과 성공적인 삶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각된 스트레스

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10]. 예술융합교육을 통해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지

각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예술교육을 통한 사회적 효과

(개인적 역량, 소통, 사회적 상호작용, 문화예술 일상화, 여가문화 향유)를 측정함으로써 [11], 리드

믹 중심의 예술융합 교육이 청소년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향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2. 연구방법

2.1 교육과정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9일

까지 봄/가을학기 매주 토요일 20주 80시간, 여름캠프 20시간, 총 100시간 운영된 예술융합 교육 

과정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소리와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체능·건강치유·기술 융합으로 리

드믹을 중심으로 감각움직임, 표현예술, 자연치유, 진로인성으로 구성되었다(이하 리드믹휴먼케어).

국외 교수 3명, 국내 교수·강사·연구원 51명, 총 54명이 매주 진행되는 리드믹을 중심으로 1~2회 

특강을 진행하고 모든 그룹 수업에 2인 이상의 리드믹 부강사를 배정해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4시간의 리드믹 프로그램은 소리와 움직임의 기초 요소를 활용한 내적 리듬 

형성을 통해 자기조절과 공감각 능력을 향상시키고 20시간의 감각움직임은 몸의 구조와 올바른 움직

임의 이해 및 소매틱스를 통한 감각이완으로 신체 불균형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20시간의 표현예술 

프로그램은 다양한 예술 분야를 즉흥적으로 다루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표현의 확장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리더십을 향상시키고 12시간의 자연치유 프로그램은 한옥체험, 오감테라피, 티클래스와 숲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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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 등의 자연 요소를 통해 환경과 나, 우리가 올바른 관계성을 형성하며 회복 탄성력을 키운다. 8

시간의 진로 인성 교육은 예술기술 체험, 취·창업 특강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20시간의 여름캠프에서

는 국제문화체험으로 다양성과 유연함을 향상시키며 작품 전시와 리드믹 공연을 통해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리드믹휴먼케어는 모방과 반복 훈련의 기능학습이 아닌 자기 몰입을 통해 발견한 일상속의 예술을 

소통과 공감으로 유연하게 혼합하며 새로운 분야를 탄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체능력 향상, 창의성 증진 

및 심리적 회복 및 치유 능력 향상을 위하여 운영된 예술융합 인재 프로그램을 통한 효과성 검증

이다. 본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를 얻은 50명 중 심리척도의 사전, 

사후 검사를 완료한 43명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13 30.2

여 30 69.8

연령

12세 이하 22 51.2

13 - 18세 20 46.5

19세 이상 1 2.3

학력

초등학교 재학 24 55.8

중학교 재학 17 39.5

고등학교 재학 2 4.7

계 43 100.0

2.3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예술융합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 지각된 스트레스, 그

리고 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

계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12]. 이를 통하여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심리적 속

성 전후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 예술융합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4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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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의 심리적 측면에서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총 4가지 척도(회복탄력성 척도; YKRQ-27,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KPPS-A-10,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 척도)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43명의 학생

들을 대상으로 사전 및 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

하였다. 통계 분석은 R 4.4.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측정도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2.4.1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을 갖추

는 것으로 정의된다 [14]. 청소년용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에 의

해 개발된 청소년 회복탄력성 척도(Youth Korea Resilience Quotient-27; YKRQ-27)로, 총 27개 문항이 

통제성(9문항), 긍정성(9문항), 사회성(9문항)이라는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응답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범위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YKRQ-27의 내적 일관성을 확

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YKRQ-27 사전 검사에 대한 Cronbach's α는 .858, 

사후 검사에 대한 Cronbach's α는 .858로 나타났다.

2.4.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가 개발한 측정도구로, 개인이 자각하는 자기존중감을 측정한다 [15]. 

이 척도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긍정적 자아를 측정하는 문항 5개(1번, 3번, 4번, 7번, 10번)

와 부정적 자아를 측정하는 문항 5개(2번, 5번, 6번, 8번, 9번)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판 자아존중감 

척도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응답된

다.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3점)’까지의 범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점수가 높을

수록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낸다. 부정 문항에 대한 역코딩을 실시한 후, 자아존중감 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 사전 검사에 대한 

Cronbach's α는 .824, 사후 검사에 대한 Cronbach's α는 .843로 나타났다.

2.4.3 지각된 스트레스

지각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Cohen, Kamarck, Mermelstein이 개발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Perceived Stress Scale)를 박준호와 서영석이 한국어로 타당화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KPPS-A-10)를 

사용하였다 [16]. KPPS-A-10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지각과 긍정적 지각이라는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긍정적 지각에 대한 문항

은 역코딩 후 분석을 실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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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KPPS-A-10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 사전 검사에 

대한 Cronbach's α는 .658, 사후 검사에 대한 Cronbach's α는 .828로 나타났다.

2.4.4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 척도는 청소년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

적 및 개인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임영식과 정경은에 의해 개발되었다 [11]. 이 척도는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다각도로 평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 척도는 개인요인의 개인적 역량, 가족/친구 요인의 소통, 지역사

회 요인의 사회적 상호작용, 문화예술 일상화, 여가향유태도로 구성된다. 각 요인별 문항 구성은 다음

과 같다: 개인요인은 즐거움 4문항, 자존감 4문항, 창의성 4문항으로 구성되며, 가족/친구 요인은 가

족응집력 4문항, 우정 4문항으로 구성된다. 지역사회 요인은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나뉘며, 상호적 

상호작용의 유대감 4문항, 공감 4문항, 참여 4문항, 교류 3문항으로 구성된다. 문화예술 일상화는 문

화예술 태도 7문항, 문화예술 경험 변화 4문항으로 구성되며, 여가향유태도는 여가태도 6문항, 여가경

험 5문항으로 총 57문항으로 구성된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사전-사후검사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자 43명을 대상으로 각 척도에 대한 대응표

본 t검정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각 척도 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

다.

3.1 회복탄력성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정

[표 2]는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회복탄력성 변화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이다.

  [표 2] 회복탄력성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Table 2] Paired Sample t-test Results for Psychological Resilience

n=43

구분
사전 사후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회복탄력성 3.27 .47 3.46 .47 -2.21*

* p < .05, ** p < .01, *** p < .001

사전 회복탄력성과 사후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에 참여하기 전에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3.27점(SD=.47)로 나타났고, 리드믹 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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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아카데미에 참여한 후에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3.46점(SD=.47)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 후 

회복탄력성의 상승이 유의한 차이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2.21(p<0.05)로 나타나 사전 회복탄력성과 사후 회복탄력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보다 참여한 후에 회복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3.2 자아존중감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정

[표 3]은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자아존중감 변화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이다.

  [표 3] 자아존중감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Table 3] Paired Sample t-test Results for Self-Esteem

n=43

구분
사전 사후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아존중감 2.22 0.48 2.31 0.49 -1.17

* p < .05, ** p < .01, *** p < .001

사전 자아존중감과 사후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에 참여하기 전에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2.22점(SD=0.48)로 나타났고, 리드믹 휴

먼케어 아카데미에 참여한 후에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2.31점(SD=0.49)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 

후 자아존중감의 상승이 유의한 차이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1.17(p=.249)로 나타나 사전 자아존중감과 사후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보다 참여한 후에 자아존중감은 상승하였지

만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3.3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정

[표 4]는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변화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이다.

사전 지각된 스트레스와 사후 지각된 스트레스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

다.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에 참여하기 전에 지각된 스트레스의 평균은 1.78점(SD=0.49)로 나타

났고,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에 참여한 후에 지각된 스트레스의 평균은 1.60점(SD=0.57)로 나타

났다. 프로그램 참여 후 지각된 스트레스의 감소가 유의한 차이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t=1.87(p=.069)로 나타나 사전 지각된 스트레스와 사후 지각된 스트레스의 차

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보다 참여한 



The Effects of a Program for Enhancing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Cultural Arts Competence in Adolescents

352

후에 지각된 스트레스는 감소하였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표 4]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Table 4] Paired Sample t-test Results for Perceived Stress

n=43

구분
사전 사후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각된 스트레스 1.78 0.492 1.60 0.57 1.87

* p < .05, ** p < .01, *** p < .001

3.4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정

[표 5]는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이다.

  [표 5]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Table 5] Paired Sample t-test Results for Social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n=43

구분
사전 사후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개인적 역량 3.19 .40 3.42 .43 -2.90 .01**

즐거움 3.87 .88 4.24 .81 -2.39 .05*

자존감 2.03 .84 1.93 .93 0.68 0.502

창의성 3.67 .74 4.10 .80 -3.52 .01**

소통 3.67 .67 3.99 .71 -2.78 .01**

가족응집력 3.92 .73 4.15 .79 -1.79 0.081

우정 3.41 .87 3.83 .78 -3.04 .01**

사회적 상호작용 3.60 .64 3.97 .61 -3.46 .01**

유대 4.01 .88 4.26 .77 -1.74 0.089

공감 3.83 .89 4.23 .71 -2.66 .05*

참여 2.90 .69 3.38 .77 -3.58 .001***

교류 3.67 .85 4.00 .80 -2.26 .05*

문화예술일상화 3.51 .94 4.10 .78 -4.83 .001***

문화예술태도 3.54 .97 4.13 .77 -4.45 .001***

문화예술경험변화 3.44 .99 4.04 .91 -4.57 .001***

여가문화향유 3.79 .65 4.19 .68 -3.83 .001***

여가태도 4.06 .77 4.44 .70 -3.30 .001***

여가경험변화 3.47 .70 3.89 .82 -3.75 .001***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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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와 사후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의 차

이를 확인하고자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의 각 하위요인별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

하였다. 총 5개의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개인적 역량, 소통, 사회적 상호작용, 문화예술일상

화, 여가문화향유)에서 모두 사전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보다 사후 청소년의 문화예

술교육의 사회적 효과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에 참여하

기 전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 중 개인적 역량의 평균은 3.19(SD=.40)로 나타났고,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에 참여한 후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 중 개인적 역량의 

평균은 3.43(SD=.43)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역량의 하위요인 별 사전-사후 검사의 차이는 즐거움과 

창의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지만 자존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t=0.68, p=.502). 소통의 경우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에 참여하기 전 소통의 평균은 

3.67(SD=.67)로 나타났고,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에 참여한 후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 중 소통의 평균은 3.99(SD=.71)로 나타났다. 소통의 하위요인 별 사전-사후 검사의 차이는 우

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지만 가족응집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t=-1.79, p=.081).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우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에 참여하기 전 사회적 상

호작용의 평균은 3.60(SD=.64)로 나타났고,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에 참여한 후 청소년의 문화

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 중 사회적 상호작용의 평균은 3.97(SD=.61)로 나타났다. 사회적 상호작용

의 하위요인 별 사전-사후 검사의 차이는 공감, 참여, 교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지만, 유

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1.74, p=.089). 문화예술 일상화의 경우 리

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에 참여하기 전 문화예술 일상화의 평균은 3.51(SD=.94)로 나타났고, 리드

믹 휴먼케어 아카데미에 참여한 후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 중 문화예술 일상화의 

평균은 4.10(SD=.78)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일상화의 하위요인 별 사전-사후 검사의 차이는 문화예

술태도와 문화예술경험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여가문화향유

의 경우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에 참여하기 전 여가문화향유의 평균은 3.79(SD=.65)로 나타났

고,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에 참여한 후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 중 여가문화향

유의 평균은 4.19(SD=.68)로 나타났다. 여가문화향유의 하위요인별 사전-사후 검사의 차이는 여가태

도와 여가경험변화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참가자들의 심리적 

속성을 다각적으로 측정하여 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예술융합 프로그

램에 참여한 그룹은 프로그램 참여 전후 회복탄력성과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의 다섯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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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개인적 역량, 소통, 사회적 상호작용, 문화예술일상화, 여가문화향유)에서 모두 유의미한 상승

을 보였다. 이는 예술융합 프로그램이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촉

진하며,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개인적 역량 요인에

서의 유의미한 상승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강점과 잠재력을 인식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여준다. 또한, 소통 요인에서의 상승은 

참여자들이 타인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사회

적 효과를 나타낸다.

반면,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스트레스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전후 자아존중감이 상승하고 지각

된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자아존

중감의 경우,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와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 척도의 개인적 역

량 중 자존감 항목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자아존중감과 지

각된 스트레스는 예술융합 프로그램 참여의 단기적인 효과로 나타나지 않거나, 지각된 스트레스의 

경우 사전검사의 신뢰도가 다소 낮게 추정되었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척도를 사용한 결과, 측정도구의 한계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을 가

능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심리적 회복탄력성과 문화예술역

량의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본 연구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로 통제집단을 설정

하지 않고 효과성을 검증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통제집단과의 비교 등 연구 설계를 보완하고, 더 

많은 표본과 장기적인 추적 조사를 통해 예술융합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 결과는 예술융합 프로그램이 회복탄력성과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

속화되는 현실에서 문화적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예술융합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배경의 

청소년들이 높은 수준의 예술 참여를 통해 성취도가 향상되었음을 나타낸 선행연구와 일치하며 [17], 

예술융합 교육 프로그램이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18].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예술융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그리고 관련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문화예술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

한 지역에서 예술융합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적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술융합교육 정책의 개발과 지속적

인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로 프로그램 운영 특성상 통제집단을 

설정하지 않고 효과성을 검증하였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과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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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화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예술융합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하고, 프로그

램 운영 및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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